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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글은 <내일교육> 1200호 위클리 테마 ‘서울 주

요 대학 경쟁률 하락, 2026 수시 안정 지원 거셌다’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알다시피 교대는 몇 년간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입결 역시 급격히 하락했죠. 

그런데 2026학년 수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습

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

화를 꼽습니다. 특히 경쟁률이 두 배 넘게 상승한 춘

천교대는 종합전형-교직적·인성인재전형의 최저 

기준을 기존 4개 영역 등급 합 12 이내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9 이내로, 탐구도 2과목 평균에서 상위 1과

목으로 완화했습니다. 사실상 2025학년 대비 최저 

기준 반영 과목이 2개나 줄어든 셈이라 지원자가 몰

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선호도 하락세 뚜렷한 교대, 

      경쟁률 상승 원인은? 

전국 10개 교대는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을 2천273

명에서 2천377명으로 확대했다. 이 중 종합전형

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88.2%로 압도적이었다. 

모집 인원이 확대됐음에도 교대 경쟁률은 대부분 

상승했다. 전체 경쟁률은 7.17:1로, 전년 5.93:1보

다 높아졌다.

특히 춘천교대는 지난해 5.67:1에서 11.9:1로 크게 

상승했고, 진주교대도 4.85:1에서 9.21: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인교대(6.52→7.39) 공주교

대 (5.75→6.64) 광주교대(5.53→6.38) 서울교대

(4.30→5.04) 전주교대(4.85→6.28) 등도 경쟁률

이 올랐다. 

1218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입시 데이터’에서는 탐구 반영 방식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표면적인 최저 기준은 같아도 탐구 

영역 상위 1과목 반영과 2과목 평균 반영 시 충족률이 크게 달랐습니다. 한데 수능 

반영 영역 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수능 최저 충족, 반영 영역 수와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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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입 전략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데 여전히 보통의 학부모나 학생에게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어렵기만 하죠. 

이에 <내일교육> 기사에 삽입되거나, 대학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쉽게 풀어드립니다._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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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대학, 전국 의약학 계열, 지역 거점 국

립대는 수시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

형에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선이 높을수록 최저 기준이 높은 편이고요. 

특히 최상위권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는 ‘3합 4’ 

또는 ‘4합 5’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습니다(표 2). 

그만큼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탐구 

반영 과목 수는 물론 평균이나 절사 등의 반영 

방식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자신에게 가장 유리

한 방안을 찾아 지원해야 합니다. 

의대 최저 기준 반영 영역 수는?  

한걸음 더! 

최저 기준에 반영되는 영역 수가 적을수록 수험생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능은 여러 과목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저 반영 영

역 수가 적은 대학은 경쟁률이 높게 형성됩니다. 

최근 최저 기준의 반영 영역 수를 줄인 이화여대를 예

로 들어볼까요? 이화여대는 논술전형에서 인문 계열

의 최저 기준을 2025학년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에서 

2026학년 국어 포함 2합 5로 변경했죠. 그 결과 논술전

형 인문 계열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2배 가까이 상승했

습니다(표 1). ‘3합’보다 ‘2합’을 충족하기가 수월한 만

큼, 충족률도 높아지고요. 

반면 반영 영역 수가 많을수록 경쟁률이 비교적 낮습니

다. 충족률도 낮아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합격 확

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즉, 수시에 주력하더라도 예상되

는 수능 성적에 따라 지원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최저 반영 영역 수 적을수록 경쟁률 높아

표 2_ 2027 의대 논술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대학 모집 단위 최저 기준 비고

가천대(메디컬)

의예과

3개 각 1등급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과탐 2과목 응시 필수

가톨릭대 3개 합 4, 한국사 4 과탐 2과목 응시 필수 

경북대 수학 포함 3개 합 4

경희대 3개 합 4, 한국사 5

부산대
수학 포함 3개 합 4, 

한국사 4

성균관대 4개 합 5

아주대 의학과 4개 합 6

이화여대

의예과

4개 합 5 탐구 상위 1과목 반영

인하대 3개 각 1등급 과탐 2과목 응시 필수 

중앙대 4개 합 5, 한국사 4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인정

한양대 3개 합 4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 대입 정보 119>, 이화여대 외에는 모두 탐구 영역을 2과목 
평균으로 반영하며, 가천대와 가톨릭대는 과탐 2과목 평균을 절사로 반영함.

표 1_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6’에서 ‘2합 5’로 바뀌었을 때  
경쟁률 변화는?  

대학 모집 단위 2026 2025

인문과학

국어국문학과 66.4 35.7

중어중문학과 59.86 30.38

불어불문학과 62.75 31.88

독어독문학과 60.8 30.6

사학과 60 33.2

철학과 62.56 34.22

기독교학과 48 20.33

영어영문학부 68.44 38.44

사회과학

정치외교학과 42.33 26.33

행정학과 40 25.33

경제학과 44.3 29.1

문헌정보학과 39.33 23.5

사회학과 37.5 23.75

사회복지학과 36.83 21.83

심리학과 46.5 29

소비자학과 44.71 26.29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47.75 31.75

경영 경영학부 51.68 32.84

자료 �이화여대 입학처, 2025~2026 논술전형 인문 계열 일부 모집 단위의 
경쟁률.

다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입시 데이터’에서는 
의약학 계열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의 최저 기준 차이와 
충족률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대 바랍니다~  


